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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iBro 서비스가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선 인터넷 시장을 견인, 주도하
고 HSDPA와 본격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2006년 상용화 이후 2010년 
3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약 30만명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WiBro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통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WiBro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의 서비
스와 WiBro의 융합 서비스를 통해 현재 WiBro 성장 저해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WiBro의 성
장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ly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growth potential of WiBro in the 

Korean communication market. The results of the paper implies that the WiBro service operators' business 

intentions mainly affect the its diffusion negatively and the convergence service combining WiBro with other 

heterogeneous service including Telematics services might enable WiBro to successfully grow compensating 

the current limitation of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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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격한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신
규 방송통신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국내 시장을 포
함하여 방송통신시장에 도입되고 있지만[1], 일부 
서비스만이 충분한 규모의 가입자 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있다[2]. 이에 
기존 연구들은 많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들이 실
패하는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 및 선호에 대한 반
영 부족을 들며[2],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
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높은 경제적 가
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다[2, 3, 4]. 그러나 최근에 국내에서 출시
된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중 일부는 당초 기존 연
구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인식되
어 향후 충분한 시장을 형성하여 국내 통신 시장 

성장에도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지
만[5], 실제로는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로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WiBro가 대표적인 사례
가 될 수 있다. WiBro는 ‘적정한 요금’ 하에서 이
동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는 기존 3G 및 무
선랜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소비자의 요구가
치를 채워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출시
되었다가 사라지는 브리징(Brdiging) 서비스[6]가 
아닌 충분한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는 유망 방송
통신서비스인 간격충전(Gap-Filling) 서비스로 제
안되었다[1]. 특히, 2007년 10월에 6번째 3G 국제
기술표준으로 채택되어 향후 유망한 4G 기술로 
기대되는 등 WiBro는 향후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
서의 핵심 방송통신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2, 5]. WiBro에 관한 기존 연구들 역시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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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후 5년 동안 서비스 가입자 규모가 약 93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2], 가장 비관적
인 경우에도 530만 명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하는 등[7] WiBro가 유망 방송통신서비
스로서 충분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WiBro가 3.5G 이동통신 서비스(HSDPA)의 
대안의 하나로서[8], WCDMA와 거의 동일한 경
제적 가치를 보유함으로써[9] HSDPA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2]. 하지만 
실제로는 2006년 6월에 세계 최초로 KT와 SK텔
레콤을 통해 WiBro가 상용화된 이후[8] 2010년 3

월 현재까지 가입자수는 3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당초의 기대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WiBro 사업자 중 하나인 KT가 최근에 신
규 할당되는 900MHz 대역 주파수에 WiBro가 아
닌 3.5G 및 4G 중 하나로 인식되는 LTE(Long 

Term Evolution)를 적용할 계획을 제시함에 따
라1) WiBro 성장에 대한 우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및 소비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만으로는 당초에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큰 기대를 받던 WiBro가 왜 현재까지 
서비스 활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WiBro 서비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성공적인 서비스 성장을 위
한 방안으로 타 기술 및 서비스와의 융합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WiBro가 현재까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서비스 확산이 지체되고 있
는지를 소비자, 기술, 사업자, 정부 정책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WiBro 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WiBro 서비스 확
산을 위하여 최근의 신규 통신서비스 시장의 발
전 경향을 반영하여 타 기술 및 서비스와의 융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텔레
매틱스(Telematics) 서비스와의 융합을 구체적 사
례로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성공적인 WiBro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II. WiBro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WiBro가 당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재까
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WiBro는 84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8년에
는 전국적인 서비스 커버리지 제공을 계획하였으
나[10], 전국 대상 WiBro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주파수(800-900MHz) 할당심사에
서 LTE(Long Term Evolution) 기술로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계획한 KT에 900MHz를 할당하였다고 28일 
발표했다. (파이넨셜 뉴스, 2010. 4. 28)

설치 비용이 HSDPA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8] 

WiBro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즉, 소비자의 수용의지와는 상관없
이 WiBro 제공 지역이 대도시 특정 지역으로 매
우 제한적임에 따라 WiBro의 서비스 확산 역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iBro가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 제공이라는 가치를 보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
달할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WiBro 확산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당초 WiBro에 음성전
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VoIP)을 탑재하지 못하
도록 규제하면서 음성 서비스 미 제공으로 인한 
시장 확산 저해가 상당하며[8], WiBro와 VoIP 결
합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추정치가 HSDPA 

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는[3] 등 WiBro의 VoIP 

서비스 도입 필요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국내 정부는 VoIP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8], WiBro 사업자들은 단기간에 WiBro에 음성서
비스를 탑재할 의향이 없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업자의 노력 부족은 WiBro 컨텐츠 및 애플리케
이션의 개발 및 확대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WiBro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요인별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iBro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 중 초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타 서비스와 비교해서도 
현재까지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WiBro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WiBro의 전국적인 서비스 커버리
지가 이루어질 경우 WiBro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WiBro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WiBro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계속 이
루어지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의 성장 및 확산과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 이상 해당 방송통신서비스의 성장으로 직접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WiBro가 
충분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WiBro의 제공가치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서비스 커버리지 제약
을 통해 일부 도시에서만 WiBro가 제공되고 있으
며, 제공 형태 역시 노트북 형태의 단말기로만 
WiBro를 제공하고 있어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VoIP를 제외
할 경우 WiBro를 위한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WiBro의 성장을 크게 제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WiBro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아 WiBro 성장이 적극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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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KT의 경우 
WiBro 및 HSDPA 사업권을 모두 획득한 후 실
제 WiBro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8], KT 역시 최근 할당받은 900MHz 주파수 대
역에 WiBro가 아닌 LTE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WiBro 사업자들이 WiBro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5] 소비자 제공가치, 

이를 적절히 구현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정부정책 지원 및 사업자 추진의지를 
WiBro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1에서와 같이 요인들 중 사업자 
추진의지가 직접적으로 WiBro 성장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WiBro의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WiBro 제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향후 독립 서비스 형태의 WiBro 성장을 기
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만, 

WiBro가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유효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 또한 계속해서 이루
어지는 만큼 향후 사업자가 WiBro를 사업 추진을 
유도할 경우 WiBro의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1. WiBro의 성장가능성 

III. WiBro 성장 방안: 융합서비스 개발

WiBro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WiBro

가 독립적인 서비스로 발전, 성장하는데 큰 저해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본 논
문에서는 WiBro 성장을 위해 타 서비스와의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제안하였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 기기의 융합추세에 따라 WiBro, DMB, 

WCDMA,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이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형태로 융합 및 발전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11], WiBro 또한 타 서비스와의 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9월
에 KT와 현대기아자동차의 전략적 제휴 사례를 
중심2)으로 WiBro와 Telematics 융합 서비스 제공

2) KT와 현대기아자동차는 2009년 9월 8일 “와이브로 

을 통한 WiBro의 성장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텔레매틱스는 위치측위기술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단말을 통해 사용
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적인 시스템으로[12]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12, 13] WiBro와 마찬가지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12]. 따라서 WiBro와 텔레매틱스의 
융합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WiBro는 물론 텔레매
틱스의 성장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WiBro의 유
망한 컨텐츠이자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다양한 위
치기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의 노트북 위주의 단
편적인 단말 형태를 벗어나 PMP 형태의 WiBro 

텔레매틱스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양한 단말을 통해 WiBr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현대기아
자동차와 같은 타 산업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WiBro 사업 추진의지 또한 이전보다 증
가함으로써 WiBro 성장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
던 서비스 커버리지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그림 2에서와 같
이 텔레매틱스와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제공은 
이전에 WiBro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작용했
던 제약 요인들을 일부 만회함으로써 WiBro의 성
장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텔레매틱스 이
외에도 헬스케어(u-Healthcare) 서비스와 같이 성
장가능성이 높으나 현재까지 성장이 지연되고 있
는 서비스와 WiBro의 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함으로써 WiBro와 타 서비스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텔레매틱스와의 융합서비스의 성장가능성

IV. 결  론

WiBro는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반의 차량용 서비스 제휴 협정 조인식”을 갖고 이르
면 2012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출시되는 최고급차
량에 KT 3W(WiBro, WCDMA, Wi-Fi) 통신이 탑재된 
고속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신문,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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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명확한 제공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WiBro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이루
어지지 못함에 따라 당초 기대만큼의 서비스 활
성화는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iBro가 
독립적인 방송통신서비스로서 성장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텔레매틱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와의 융합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이전의 제
약요인들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WiBro가 성공적으
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텔레매틱스의 경우와 같이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
션 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해 현재 상
대적으로 부족한 WiBro의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
션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 역시 WiBro 단독 성
장 지원보다는 타 서비스와의 융합서비스를 적극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
여진다. 

본 연구는 WiBro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기존 연구 및 현재 상황 분석을 통해 도출하
고 타 서비스와의 융합서비스를 WiBro의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WiBro 사업자 및 정부 정책을 위한 보
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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